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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dongmyo(萬東廟) was a shrine built for two emperors of the Ming Dynasty in Huoyangri, Cheongju. Since

the 17th century, the classical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had valued Mandongmyo Shrine as a place for the

so-called Jonjudaeui(尊周大義). In 1865, however, the shrine was demolished and ruined, afterward rebuilt by

King Gojong(高宗) in 1874. King Goj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new shrine,

which he adjusted the layout of the building and named it. Unlike in the past, the reconstructed shrine was

thoroughly led by the government, and its architectural character was greatly transformed. The reconstructed

Mandongmyo was respected as the national shrine, but subjected to oppress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68 years after it was rebuilt, the shrine was destroyed on the charge of inciting the sense of nation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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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동묘(萬東廟)는 현재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

에 위치하며, 명나라 신종(神宗)황제의 제사를 위해 숙

종 29년(1703)에 창건된 사당이다. 건립 이후 일명 황

묘(皇廟)라고도 불리었고, 정조 즉위년(1777) 임금이

친히 어필(御筆)로 편액(扁額)을 써서 하사하였다.

조선후기 사대부 사회는 존주대의(尊周大義)를 철저

히 추종하고 있었다. 특히 집권세력인 노론(老論)을 중

심으로 만동묘를 중시하는 기류가 조성되면서 종묘에

비견될 만큼의 위상과 권위를 가질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고종 2년(1865) 수렴청정 중이던 조대비(趙

大妃, 神貞王后)의 하교에 의해 만동묘의 제사는 중단

되었고 건물은 철거되었다. 정조가 내려준 편액을 비

롯하여 모든 소장 물품이 예조에 의해 회수되어 대보

단(大報壇)의 경봉각(敬奉閣)으로 옮겨졌다. 사당으로

서 그 기능이 이때에 이르러 종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철거 된지 9년 후인 고종 11년(1874)에 만동

* Corresponding Author : shy-772-@daum.net

묘는 중건 형식으로 복원되었다. 친정(親政)을 하게 된

고종(高宗)의 명에 의해 재설(再設)이 이루어졌지만 그

위상은 철저히 달라졌다. 만동묘의 창설이 사림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져 추진되고 운영된데 반해, 재설의 경

우에 조정 중심으로 고종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특

징을 갖는다. 이는 1874년 중건된 만동묘의 위상과 성

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랐음을 의미한다.

명나라 최후의 황제 의종이 죽은 지 갑자(甲子, 60

주년)가 되던 1704년에 시작된 만동묘의 성격은 기존

의 연구 성과로 널리 알려져 있다.1) 조선후기 송시열

을 중심으로 노론계 사림의 주도로 이루어진 예제(禮

制) 관련 건축에 있어서, 만동묘는 빠질 수 없는 건축

물로서 그 위상과 의미는 대단했기 때문이다.

창설 당시의 모습은 화양지(華陽誌)와 화양고사(華

1) 만동묘 관련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오갑균(화

양동 사적에 대한 조사보고, 역사교육, Vol.11·12, 1969)의 논문을 통

해 華陽洞 유적과 함께 알려졌다. 이후로 진행된 연구 대부분은 화

양동 일대의 尤庵 宋時烈 관련 유적과 연계된 특징을 갖는다. 건축

역사학계에서는 조선후기 禮制 건축이나 畿湖學派의 書院建築 연구

와 연계되어 이루어졌으며 정기철의 논문(「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 박사논문, 1999)이 참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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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故事)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기록물에 남아 있다. 특

히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硏經齋全

集, 1840년 간행)에는 저자 생전에 화양동을 방문하고

남겼던 기록을 수록했는데 만동묘의 건물배치를 새긴

도판까지 함께 첨부되었다.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 건

축물의 규모와 배치가 대략적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의 실각과 함께 왕명(王命)으로

중건된 1874년의 만동묘와 관련하여 여러 사료의 기록

과 증언까지 남아있지만 건축사적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사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날 만동묘는 1999

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2001∼2004년의 복원공사

를 통해 일부 건물이 세워졌다. 이는 1982년의 유적지

발굴조사와 성해응의 기록과 도판 등을 통해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 결과물이

대중에 제공됨에 따라 미공개 사료가 많이 소개되었

다. 이중 방대한 분량의 각사등록(各司謄錄)도 공개되

었는데 1874년 만동묘의 중건을 기록한 충청감영계록

(忠淸監營啓錄)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묘우간가

(廟宇間架)와 감동인질(監董人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건 공사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874년 왕명에 의해 진행된 충청감

영의 만동묘 중건 공사에 대한 공사 절차와 공역 그리

고 건축물 규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만동

묘의 중건을 통해 존주대의의 명분하에서 과거 왕권과

신권의 대척점이 되었던 건축물의 위상을 재정립하려

는 고종의 역할이 공사 기획과 국고 지원, 건물의 재

배치 및 건물 명칭의 하사 등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려 한다. 또한 중건된 만동묘가 민족의식의 유발

을 우려한 일제(日帝)의 탄압으로 철폐되는 과정을 살

펴본다. 이러한 고찰은 만동묘를 둘러싼 당시 정계(政

界) 실상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중건 공

사의 공역 실상을 밝히는 건축사적 의의를 갖는다.

2. 정치적 성지로서의 성쇠(盛衰) 과정

2-1. 존주대의(尊周大義)에 기반한 위상과 규모

17세기 조선 사회는 급속하게 숭명반청(崇明反淸)을

기반으로 하는 존주대의(尊周大義)의 명분 속으로 경

도되었다. 현종 즉위(1659년) 이후 전개된 이른바 예송

(禮訟)의 시대는 예제(禮制)에 기반을 둔 정치주도권

쟁탈의 산물이었다. 또한 효종의 북벌론(北伐論)에 이

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존주대의로 인해 중화(中華)를

명나라로, 이적(夷賊)을 청나라로 구별하여 밝히려는

것은 사회지배의 통념이 되었다.

예제의 강화는 곧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훗날 잦은 환국(換局)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이 죽은 지 갑자(60주

년)가 되던 1704년에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존주대의

의 정신이 두 개의 건축물로 구현되었다. 이른바 조선

의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는 묘(廟)와 단(壇) 두 가지

로 나타났는데 송시열(宋時烈)의 유명(遺命)으로 건립

되었던 만동묘와 숙종(肅宗)의 왕명(王命)에 의해 창덕

궁의 금원에 설치된 대보단(大報壇)이 그것이다.

두 시설에 대해 주목되는 점은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낸다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신권이 주도해 건립했

던 묘(廟) 형식과 왕권에 의해 설치된 단(壇) 형식이

공존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했

던 두 곳의 제사 시설은 예제적인 명분론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향후 합쳐져야 될 운명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만동묘는 갑술환국 이후 정국을 주도한 집

권세력인 서인계 노론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다. 만

동묘 창설의 표면에는 제사의 실현을 유언으로 남긴

송시열이 있었지만, 신종황제의 글씨를 갖고 온 민정

중(閔鼎重)과 ‘우암을 위해 제환장암이라는 시를 지어

부치다(爲尤齋寄題煥章菴)’란 시를 지어 장소에 기억을

남긴 김수항(金壽恒)도 핵심적인 역할에 담당했다.2)

영조 4년(1728)의 무신란(戊申亂) 이후 정계는 노론

의 일당독재로 경도되었다. 노론의 핵심 네 가문이 중

심이 되어3) 세운 만동묘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치적

성지로 변모하였다. 특히 세도정치가 전성기를 누릴

때 만동묘의 위상은 극치에 달했고, 오늘날까지 회자

되는 만동묘의 악명(惡名)은 이 무렵에 성립되었다.

만동묘의 실질적인 창건은 1703년이었지만 명나라

멸망의 갑자(甲子)를 기다려 그 다음해인 1704년에 사

당으로서 첫 제사를 지내게 된다. 관련된 여러 사료가

남아있어 초창기 모습은 기록을 통해 파악된다. <그림

2) 閔鼎重의 본관은 驪興으로 숙종왕비 인현왕후의 叔父이며 훗날

고종왕비 명성황후까지 배출한 가문이었고, 金壽恒의 본관은 安東으

로 세도정치를 연 金祖淳이 그의 직계 후손이며 훗날 순조왕비 순

원왕후와 철종왕비 철인왕후를 배출한 가문이 되었다.

3)『宋子大全』89권 書, 奉訣致道 己巳五月十四日

생전 송시열은 제자 權尙夏에게 만동묘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非禮不動 네 글자는 閔鼎重이 받들어 온 것이고 조각돌에 새긴 것

은 李選이 본을 뜬 것이니 이 일은 마땅히 金ㆍ閔ㆍ李 집안사람들

과 의논하여 성사시키면 좋을 것이며, 해마다 祭官은 從兄 宋時榮의

자손이 본 고을에 살고 있으니 이를 맡길 만하고, 그 나머지로는 洪

ㆍ卞 諸君이 합당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李選의 본관은 全州로 李

厚源의 아들이자 金長生의 외증손이며 廣平大君의 8세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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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경재전집에서 만동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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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堂

後寢

5칸

前退

廈屋5칸

前堂

後寢

廈屋5칸

前堂

後寢

殿屋

5×2칸

星拱門 3칸

正門1칸

夾門

各1칸

3칸 3칸

5×1칸

(礎石

2無)

翼廊
左右

各3칸

左右

各2칸

紅箭門

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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庫廒

7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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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만동묘의 건축형식과 규모1>은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의 화양동지(華陽洞誌)에

수록된 만동묘를 그린 도판(圖版)으로 상부에는 만동

묘가 그리고 좌측에는

화양서원이 서로 인접

하여 배치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도판에 의해 창

설 당시 만동묘 일곽

에는 정전(正殿)과 성

공문(星拱門) 그리고

전사청(奠祀廳)과 증

반청(蒸飯廳)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만동묘와 화양서원

일곽에 진입하는 입구

에는 진덕문(進德門)이 하마비와 함께 있었다.

도판 이외에도 창설 당시의 모습은 화양고사나 만동

묘전장기, 화양지를 통해 묘내의 건물 규모를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이들 사료를 통해 파악되는 건물규모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4) 초창기 만동묘 일곽은 3∼

4개의 건물과 20여 칸 전후의 규모를 갖춘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 내용 중 초석지(礎

石址)는 1982년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했던 유적

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5)

명나라 멸망 60주년이 되던 1704년 명나라 신종황제

의 제사를 위해 창건된 만동묘는 의종황제를 추가로

배향하면서 존주대의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던 노론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이 덕분에 국가로부터 다양

한 혜택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서 찾을 수 있다. 영조 21년(1745)에 만동묘의 중수(重

修) 공사가 국가적으로 시행되었다.6) 당시 사원이 퇴

락하여 풍우(風雨)를 가리지 못한다는 주청에 따라 영

조는 충청감사에게 중수를 도와주고 면세전(免稅田)을

떼어주라 명했다. 아마도 이때의 중수 공사는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9년(1785)에도 만동묘의 중수 공사는 이어졌다.

이 무렵의 공사는 성균관 유생인 태학생(太學生)이 주

도했으며 상주(尙州)의 승도(僧徒)들을 징발(徵發)하여

4) 정기철(1999),『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

대 박사논문, pp407, 표5-2-3에서 만동묘 부분만 발췌·인용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청주대학교박물관 보고서(박상일 편, 「괴산 만동

묘지 발굴조사개보」, 『박물관보』, No.4, 1990)가 참조 된다.

6)『영조실록』 61권(1745) 3월 28일 기사

공역에 동원했다.7) 충청도에 위치한 만동묘 공사를 위

해 경상도 상주와 함창 부근의 사찰 승도가 징발됨에

따라 이른바 불법적인 민정징발 문제로 확대되었고,

결국 공사감독이던 재임(齋任)이 서원현감(西原縣監)에

의해 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이어졌다.8) 이것은 당파간

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으

로 확대되어 정치적인 사건으로 발전했지만, 결국 정

조(正祖)의 개입으로 사건은 정리되었다. 만동묘의 존

립이나 성격과 관련해 당파간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

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순조 9년(1809) 만동묘의 대문이 화재에 의

해 소실되었지만 재력이 없어 개건(改建)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이조판서 남공철(南公轍)의 주청으로 국

고(國庫)가 지원되었다.9) 아마도 이때 개건된 대문이

진덕문(進德門)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송시열

7)『승정원일기』 1584책(1785) 6월 12일 및 7월 10일 기사

『정조실록』 20권(1785) 7월 13일 기사

8) 만동묘 중수공사에 상주의 僧徒가 징발되는 일이 상주목사 沈基

泰에게 고발되면서 경상감사 鄭昌順에게 보고되었고 이어서 충청감

사 李得臣에게 통고되었다. 이득신은 관내 감독자인 西原縣監을 시

켜 공사감독자를 수감했다. 그런데 이후 조사를 통해 ‘만동묘 공역

에 수 천여 명이 징발되었다’라는 고발 내용과는 달리 尙州와 咸昌

지역의 2∼3개 사찰에서 50여 명 이내의 僧徒가 징발되었다는 사실

이 밝혀지면서 50명을 수천 명으로 부풀린 악의적인 고발로부터 시

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만동묘에 대한 老論과 南人간의 입장차

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9)『순조실록』12권(1809) 5월 12일 기사

남공철은 이 인연으로 훗날 중건된 외대문의 상량문을 지었다.

『金陵集』14권(1815), 淸州萬東廟正門重建上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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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손 송치규(宋穉圭, 1759∼1838)가 남긴 시가 있어

누각을 갖춘 외대문임을 짐작하게 한다.10)

이처럼 만동묘는 조선후기 존주대의를 상징하는 대

표적인 건축물로 중시되었다. 특히 서인계 노론의 정

치적 성지로 간주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

다. 창건 당시 규모는 총 20여 칸 내외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거듭되는 중수(重修) 공사를 통해 일정 규모

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2-2. 사전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과 강제훼철

조선시대 사전(祀典)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을 뜻하며, 건국 이래

사전의 정비는 국가적인 사안이었다. 사전의 규정과

시행은 국가의 고유권한이었는데 사림에 의한 만동묘

의 건립은 사전의 전례에 어긋난 행위였다.11)

영조 33년(1757)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청주목 관아

의 동쪽 80리 화양동에 있으며 초가집에서 소왕을 제

사 지내려는 뜻에 따라 지패(紙牌)를 만들어 봄·가을

로 신종과 의종 두 황제를 제사한다’라고 만동묘를 기

록하였다.12) 만동묘의 건립 의도에는 정강(靜江)에서

우제(虞帝)에게 제사를 올리고 모옥(茅屋)에서 소왕(昭

王)을 제사 지냈던 중국의 선례(先例)를13) 모방한 것

에서 비롯했지만, 현실적으로 일개 변방의 사대부가

사사로이 중국황제의 사당을 지은 것은 사전의 전례에

어긋나는 행위라 비판의 빌미를 반대편에 제공했다.

나라 안에 동일한 목적으로 두 곳의 시설이 설치된

상태라 만동묘와 대보단은 항시 비교되었다. 이 또한

노론의 반대편에서는 비판의 근거로 삼았다. 예를 들

면 명나라 신종황제의 은의(恩義)를 추모하기 위해 숙

종이 대보단을 세울 무렵 이미 송시열의 유명(遺命)에

의해 노론 주도로 만동묘가 세워진 상태였다. 또한 대

보단은 1년 중 2월에 한번 제사를 드리는데 반해, 만

10)『剛齋集』제1권(1916), 만동묘의 진덕문을 중건할 때의 운을 따

서 지음(萬東廟進德門重建時韻)

존주대의를 해나 별처럼 높임은 / 尊周大義日星懸

우리 왕조의 법다운 전승이네 / 自是吾王家法傳

황묘(만동묘) 밖에 문루를 다시 세우니 / 重建門樓皇廟外

높은데 올라 외롭지 않게 풍천의 감회를 느끼네 / 登臨不獨感風泉

11)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된 논의이므로 생략한다.

12)『여지도서』(1757), 淸州牧 萬東廟

在州東八十里華陽洞取茅屋祭昭王之義以紙牌春秋享祀神宗毅宗兩皇帝

13) 중국 帝王 중 商虞帝(帝舜)와 周昭王이 지방 巡行 중 죽음에 이

르자 후대에 일반 백성들이 죽은 지역에 祀廟를 지어 추모한 전례

가 있었다. 정강태수 張栻이 虞帝廟를 세우자 朱熹가 靜江府虞帝廟

碑를 지었고, 漢水의 백성들이 草家 한 칸으로 昭王廟를 세운 일을

韓愈가 보고 襄州宜城縣驛記를 남긴 중국 고사에서 비롯된다.

동묘는 처음 1월과 7월에 행하다가 대보단보다 일찍

시작할 수 없어 3월과 9월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명나라 황제의 제사라는 하나의 목적 하에 대보단이

왕권(王權)의 상징으로 여겨질 때 만동묘는 노론으로

대표되는 신권(臣權)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만동묘가 노론 중심의 사림 세력이 사사로이 세운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바

탕에는 무신란(戊申亂)을 거치면서 영조의 왕위계승

정통성을 그나마 지지해 주는 정치세력이 오직 노론뿐

이라는 정치현실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는 영조에

의한 면세전(免稅田)의 하사라는14) 재정지원과 정조의

어필 편액 하사라는15)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만동묘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

다. 태생적 결함은 지속적인 비판으로 이어졌지만 영

조와 정조에 의한 비호는 지속되었다. 특히 무신란 이

후 노론의 일당체제가 완비된 시점에서 송시열을 핍박

하는 것은 곧 효종을 무함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였는

데 이는 정조의 처분을 통해 드러난다. 정조 즉위년

(1776) 노론에 의한 효종의 만동묘 배향문제를 두고

상소로서 비판했던 이명휘(李明徽)에 대해 정조는 친

국(親鞫)을 통해 가혹하게 처벌하였다.16) 송시열의 유

명으로 남긴 만동묘를 배척하는 행위는 곧 효종의 북

벌론까지 소급하여 배격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만동묘의 기능이 대보단의 그것과 중첩됨

에 대한 비판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더 이

상의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였다. 아

마도 당대 궁극적 가치로 여기던 존주대의가 비판의

빌미로 훼손되는 것은 정조가 추구했던 왕권강화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처분 이후 만동묘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

다. 헌종 10년(1844)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의 건의에

따라 대보단의 전례에 의거해 만동묘의 제사 때 충청

도관찰사가 한 차례 봉심(奉審) 하도록 정했고, 심지어

도내 수령 가운데에서 유사(有司) 두 사람을 따로 정

하여 보필토록 하였다.17) 만동묘의 위상은 황단(皇壇)

이라 불리던 대보단과 동급으로 대우받았고 종국에는

황묘(皇廟)라 불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위상의 극에 달한 만동묘는 고종의 즉위

이후 적폐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철거되기에 이른다.

14)『영조실록』 61권(1745) 3월 28일 기사

15)『정조실록』 2권(1776) 8월 23일 기사

16)『정조실록』 1권(1776), 4월 18일 기사

17)『헌종실록』 11권(1844) 9월 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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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수렴청정 중인 조대비의 명에

따라 고종 2년(1865) 만동묘는 훼철되었다.18) 만동묘의

철거 과정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

록되어 있다. 또한 만동묘의 훼철에 있어서 이러한 사

실을 조보(朝報)에 내지 말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널

리 알려지면 철거반대 세력이 한꺼번에 대궐로 몰려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동묘 철폐에 있어서도 절차적 예의가 제대

로 시행되지 않았다. 만동묘 어필 편액의 운송에 있어

판돈녕부사나 예조판서가 거론되었지만 실제로 서원현

감(西原縣監) 김익정(金益鼎)이 그 임무를 수행했다.19)

그리고 남겨진 건물은 관리되지 않았고 그대로 헐거나

혹은 그 재목을 가져다 마굿간을 지었다.20) 정조의 편

액 이송 이후 만동묘는 바로 철거된 것이다.

이처럼 만동묘는 ‘사전의 불일치’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지로 간주되

면서 존주대의의 기치 아래 신권의 상징적 건물로 변

모했다. 그러나 왕권에 의한 대보단의 설치로 중첩된

기능에 의해 잦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무신

란 이후 정치현실이 고려되면서 국가와 왕실의 비호까

지 받을 수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집정기에 이르러

적폐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강제 철거되었다.

3. 중건 공사의 주체와 내용

3-1. 고종이 기획한 영건사업

수많은 만동묘 복설(復設) 상소에도 불구하고 흥선

대원군의 집정기 동안에 만동묘는 철저히 잊혀졌다.

그러나 고종의 친정(親政)이라는 정세 변화 속에서 만

동묘는 다시 중건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애초 만동묘의 창건 이념은 의리(義理)와 정도(正道)

에 기반을 두었다.21) 임진왜란을 맞아 우방국에 대해

원군(援軍)을 파병했던 신종의 의리와 국망(國亡)의 기

점에서 자결을 선택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의종의

정도는 장래의 사표(師表)로 보았다. 명나라에 대한 사

18)『고종실록』 2권(1865) 3월 29일 기사

실록에는 趙大妃의 명에 의해 만동묘를 훼철하였다라고 하지만, 헌

종 때 만동묘의 권위를 더욱 높인 趙寅永은 조대비의 숙부였다.

19)『승정원일기』 2688책(1865) 4월 27일 기사

20)『승정원일기』 2799책(1874) 3월 6일 기사

而今於舊君之廟, 昔賢之院, 廢之而無所愛, 毁之而無所顧, 撤其材而構

廝養之居。

21)『송자대전』89권, 奉訣致道 己巳五月十四日(1689.5.14)

神宗皇帝祝辭。主於威德。加於壬辰東人受賜。毅宗皇帝。主於國亡君

死之正也。

대(事大)보다는, 사람으로서 행하였던 의리와 정도에

대해 그 태도를 평가하고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의리와 정도는 유교주의 군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통치의 덕목이 아닐 수 없었다. 통치술에 있어

서 인의(仁義)에 입각한 정도(正道)의 실현은 군주가

항시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했다.

고종 11년(1874) 2월 만동묘는 철거 9년 만에 왕명

에 의해 다시 중건되기에 이른다.22) 과거 만동묘는 사

림(士林)에 의해 세워졌지만 이번 중건 공사는 충청감

영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이른바 국가주도의 영건사업

으로 시행토록 조치한 것이다. 그리고 주목되는 점은

고종(高宗)의 역할이었다. 고종은 중건 공사의 기본설

계인 도식(圖式)의 선택에서 공역(工役)의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여하였다.

중건의 명령이 시달 된 이후 중건을 위한 기본 도식

의 작성은 철저히 충청도관찰사 성이호(成彛鎬)가 맡

았고, 그가 조정에 올린 도식은 총 3본(本)이었다. 그

런데 고종에게 올라간 도식의 내용과 건물 규모는 옛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23)

고종은 충청감영에서 올린 도식을 접한 이후 주도적

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영건사업에 적극 개입했

다. 도식 3본 중에서 제3안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도식 내용의 변경까지 주문했다. 일례로 정면 지대에

있지 않고 한쪽 모퉁이에 서 있던 외대문(外大門)에

대해 진덕문(進德門)이란 명칭이 서원(書院)의 진수(進

修)에서 따온 것 같으니 차라리 대보단(大報壇)의 열

천문(冽泉門) 명칭과24) 동일하게 쓸 것을 명했고, 기존

의 문지(門址)에서 이건토록 하며 2층 문루(門樓)의 건

립 계획에 대해 일체 종묘와 사직의 대문 제도에 의거

해 짓도록 하였다.25) 계획 도면의 변경에 있어서 건물

배치와 명칭 변경까지 개입했던 것이다.

또한 고종은 기존 만동묘의 현판 글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묘우는 10칸으로 정할 것도 주문

하였다.26) 이른바 도식의 변경뿐만 아니라 묘우의 규

22)『고종실록』 11권(1874) 2월 13일 기사

23)『고종실록』 11권(1874) 3월 20일 기사

敎曰圖式之有三本何也, 領議政李裕元曰以其新舊制度之不同故也。 

24) 冽泉을 직역하면 ‘맑고 차가운 샘물’이 되지만 詩經의 4篇 15章

인 曹風에서 下泉이란 시의 구절 중 ‘冽彼下泉’에서 따온 단어로,

‘소중한 것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 의역되어 사용된다.

25) 敎曰外三門移建, 爲外大門, 而二層門樓置之。 一依宗廟社稷大門

爲制, 則尊敬之義, 無以加之, 大報壇朝宗門, 似廟社門矣。

26) 敎曰萬東廟額字, 果極絶大。… 仍敎曰廟宇爲十間矣, 兩皇位何以

奉安於五間乎。 李裕元曰其制度尊嚴, 故似如是矣。



50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28권 3호 통권124호 2019년 6월

모에 있어서도 직접 간여했던 것이다. 도식 제3안에

따르면 정전의 계획 규모는 5칸이었다. 그런데 고종은

두 황위(皇位)를 5칸 규모에 봉안할 수 없으니 10칸으

로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우의정 박규수(朴珪壽)는

제3안이 예경(禮經)의 궁실 제도와 부합된다고 답변했

지만, 고종은 도리어 정침(正寢)의 협실을 반드시 종묘

와 좌우 협실의 제도와 같이 하도록 하라는 새로운 명

령을 내렸다.27) 고종은 만동묘 중건 공사의 규모나 형

식 자체에 대해 예경과의 부합 여부보다는 기존의 종

묘와 대보단을 표본의 선례로 중시하면서 이들을 답습

하도록 의도했던 것이다.

또한 고종이 도식 중 제3안을 선택했던 이유는 옛

것을 근거로 했으나 도식 내용이 현실을 잘 참작하면

서도 매우 자세하게 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1865

년 철폐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준용하기 보다

는 종묘나 대보단과 같은 기존의 것을 잘 참작한 도식

을 선호한 것이다. 일례로 고종이 묘우를 수호하는 수

복(守僕)들의 간가(間架)까지 상세히 마련됨을 칭찬하

는 대목이 있는데28) 수복청(守僕廳)의 설립을 언급한

것이다. 수복청은 일반적으로 묘(廟)ㆍ사(社)ㆍ능(陵)ㆍ

원(園)ㆍ서원(書院) 등에 흔히 설치되는 시설이었으나

초창기 만동묘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종은 계획 초기 옮겨서 지어질 외대문의

명칭과 관련하여 대보단에서 차용해 열천문으로 하려

했지만 재차 친히 ‘양추문(陽秋門)’이라 명명하면서29)

현판을 친필로 써서 내렸다.30) 이는 1776년 정조의 편

액 하사 선례를 참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며,

향후 중건될 만동묘에 대해 왕권의 위엄을 입구 정면

에서부터 보이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처럼 1874년의 중건 공사는 계획단계부터 초창기

만동묘의 건립 때와는 성격이 전혀 달랐음을 보여준

다. 즉 공사에 있어서 장소는 동일한 부지였다 하더라

도, 공사의 계획과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향후 운영에

있어서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도 변화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27) 右議政朴珪壽曰觀此圖式, 有合於禮經宮室之制。 蓋古禮正寢正中

爲室, 左右爲房, 又左右爲夾室, 前稱前堂, 而其左右稱東序西序, 當初

建廟, 必是依彷禮經而爲屋矣。敎曰夾室必如宗廟左右夾室之制矣。

28) 敎曰廟宇當有守僕守護之節, 間架不得不如是, 而圖式果甚詳矣。

李裕元曰第三本證古參今矣。

29)『고종실록』 11권(1874) 4월 5일 기사

敎曰向以萬東廟門名製下爲言, 而以陽秋門命名, 則何如乎。 

30)『승정원일기』 2807책(1874) 11월 20일 기사

上曰萬東廟懸板款識, 予欲親書以下矣。

3-2. 충청감영이 주도한 영건공사

1874년의 중건 공사는 초창기와는 달리 철저히 조정

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고종에 의해 기본 계획이 결정

된 후 공역책임자로 충청도관찰사 성이호가 임명되었

지만 공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자는 청주목사 조병

로(趙秉老)였다. 그리고 공사비용 1만 냥은 국고(國庫)

에서 지급되었고31) 공사는 2월에 기획되어 3월에 대부

분의 계획안이 완성되었고 7월에 공사가 준공됨에 따

라 관계자 시상(施賞)이 전례대로 시행되었다.32)

중건 공사와 관련하여 충청감영에서 올린 장계(狀

啓)가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33)에 수록되어 있어

영건공사의 전말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중건에 있어서

기본 도면은 고종이 선택했던 이른바 ‘옛것을 따르면

서도 현재의 좋은 점을 참작한[準古酌今] 제3본(第三

本)’을 준용(遵用)하였고, 사역(事役)에 드는 경비 1만

냥은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비용에서 충당하였다. 그

리고 실질적인 공사감독은 관찰사에게 권한을 위임받

은 청주목사(淸州牧使)였고 간가의 도식(圖式) 및 물력

을 구획(區劃)한 후 운목(運木)ㆍ번와(燔瓦)ㆍ개기(開

基)ㆍ정초(定礎) 등의 절차를 거쳐 동역(董役)한 지 3

개월 만에 준공하였다.

준공된 건물 규모는 제3도본(第三圖本)에 따라 정전

(正殿) 10칸, 내삼문(內三門) 5칸, 외삼문(外三門) 6칸

을 조성하였다. 여기서 삼문의 제양(制樣)은 종묘(宗

廟)의 대문을 본 따 만들었다. 그리고 재실(齋室) 6칸,

증반소(蒸飯所) 4칸, 전사청(典祀廳) 4칸, 제관소(祭官

所) 6칸이 결정된 도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장원(墻垣)

172파(把)는 돌로 쌓고 기와로 위를 덮었으며 담 겉면

에는 회를 발랐다.

또한 내삼문의 전계석(前階石)은 9층이었고, 그 아래

보계석(補階石)은 한 곳에 5층(層) 및 두 곳에 각 1층

씩 두었다. 외삼문 밖 보계석의 경우에는 한 곳에 5층,

그 아래는 1층으로 모두 정석(釘石)으로 쌓았다. 정전

의 기지(基址)는 산 아래에 있는데 후면이 가팔라서

31)『승정원일기』 2799책(1874) 3월 20일 기사

奏曰, 向奉下敎, 萬東廟重建之節, 遵舊制斯速擧行之意, 行會該道矣,

卽見忠淸監司成彝鎬所報, 則枚擧淸州牧使趙秉老牒呈, 以爲, 材瓦鐵

物, 俱是時急, 措辦物力, 錢限一萬兩, 趁今劃下, 以竣大役, 而廟宇間

數, 參酌磨鍊, 成圖本上送, 以待處分云矣。

32)『승정원일기』 2803책(1874) 7월 27일 기사

傳曰, 萬東廟重建之役, 今旣告成, 忠淸監司成彝鎬, 內下虎皮一令賜給,

淸州牧使趙秉老, 內下鹿皮一令賜給。

33) 啓錄은 지방관이 국왕에 보고한 문서를 통칭하는데 주로 중앙

관청 및 지방의 觀察使 등 각 기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를 기록한

책을 이른다. 여기서는 충청감영이 조정에 보고한 문서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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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무너질 것이 염려되므로 큰 돌로 4층을 보축(補

築)하였다.

그리고 수복청(守僕廳)이 4.5칸이었고 고직청(庫直

廳)이 7칸이었다. 이들 부지는 1865년 초창기 만동묘가

훼철(毁撤)될 때 동민배(洞民輩)가 멋대로 은닉(隱匿)

하고 여염집이라고 칭하면서 그대로 처소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중건 공사가 시작되면서 옛

고직청 건물의 경우에 도로 관(官)으로 추입(推入)하여

기와만 고쳤다. 민가로 은닉된 고직청만이 중건 공사

에서 유일하게 신축이 아닌 중수된 건물이었다.

마지막으로 공사재원은 조정에서 획하(劃下)해 준 1

만 냥이었고 이중 9,894냥 7전 5푼을 사용하고 잔고로

105냥 2전 5푼을 남겼다. 당시 청주목사가 공사내역을

성책(成冊)하여 관찰사에게 제출했다고 전하나 그 기

록물은 현재 살필 수 없다. 다만 감동(監董)ㆍ간역(看

役)ㆍ패장(牌將) 등의 직역과 성명은 고례(考例)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한 장계 기록에 남아 있어 조영활동

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한편으로 실내 계획에 있어서 묘내(廟內)에 쓰이는

포진(鋪陳)ㆍ제기(祭器)ㆍ제복(祭服)ㆍ제반의물(諸般儀

物) 등은 새로이 구입하였고, 경내 유지를 위한 수복

(守僕)ㆍ고직(庫直) 등에 대한 삭료(朔料)는 해당 목사

와 상의해 마련하는 것으로 공사는 일단락되었다.

준공 이후 고종의 친필 현판이 내려졌고 9월 초7일

청주목사 조병로가 겸묘령(兼廟令)이자 헌관(獻官)의

자격으로 중건 후 첫 제향(祭享)을 거행하였다.34) 조병

로에 의한 첫 제향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송시열

의 유명(遺命)에 따라 은진송씨(恩津宋氏), 안동김씨

(安東金氏), 여흥민씨(驪興閔氏), 전주이씨(全州李氏)

등 노론계 사림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만동묘의 제

향이 이때 이르러 지역 관원(官員)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만동묘 운영에 있어서 조정(朝廷)의 의

중이 작용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3-3. 충청감영계록을 통해 본 조영내역

충청감영의 감독 하에 3개월의 공역을 끝으로 만동

묘는 중건되었다. 공사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충청감

영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충청감영계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공사 기획과 재원 등 세부계획에 있어서 고종의

의중이 담겨진 도식에 따라 집행되었지만, 감동, 간역

34)『忠淸監營啓錄』(1875) 9월 초7일

禮曹의 명에 따라 淸州牧使, 燕歧縣監, 淸安縣監, 延豐縣監, 永同縣

監, 懷仁縣監이 각각 獻官, 大祝, 祝史, 齋郞, 執禮, 謁者을 맡았다.

등의 공사 인력은 충청도에서 충당하였다.

<표 2>는 충청감영계록에 기록된 묘우간가(廟宇間

架)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내역에 따르면 중

건된 만동묘의 총 규모는 53.5칸이며 경내를 수호하는

172파의 장원(牆垣)이 설치되었다.

건물명 칸수 비고

廟宇 10 三包, 正殿左右墻垣

內三門 5 各有一角門一座

外三門 6 並丹靑

蒸飯所 4

典祀廳 4

齋室 6 一角門一座

祭官所 6

守僕廳 4.5 一角門一座

庫直廳 7 一角門一座

中大門 1 爲其往來便近, 別立此門

墻垣 一百七十二把, 並石築蓋瓦面灰

표 2. 묘우가간 내역

묘우간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묘우는 삼포(三包)의

10칸 규모로서 정전 좌우에 담으로 둘렀고 담에는 각

기 일각문(一角門) 하나씩 설치되었다. 내·외삼문은 각

각 5칸 및 6칸이며 단청(丹靑)을 갖추었다. 재실과 수

복청, 고직청에는 각기 일각문(一角門)을 갖추고 있어

나름 독자적인 구역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대문(中大門) 1칸이 있는데 왕래의 편의를 위해 이

문을 따로 세웠고, 장원은 172파로35) 모두 돌로 쌓아

기와로 위를 덮었으며 겉면에는 회를 발랐다. 1703년

사림에 의해 창설된 만동묘와 1874년 고종의 의중이

반영되어 충청감영에서 중건된 만동묘의 시설을 비교

하면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1703년에 초창된 만동묘 관련 사료에서 하옥(廈屋)으

로 표현되는 정전(正殿) 즉 묘우는 5칸이었으나 중건 공사

때 고종의 명에 따라 10칸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성공문

(星拱門)으로 불리던 내문은 3칸에서 5칸으로, 하마비

와 가깝게 설치되었던 외대문인 진덕문(進德門)은 초

기 2층 문루를 갖춘 3칸이었으나 정면으로 자리를 옮

겨 양추문(陽秋門)으로 명칭을 고쳐 6칸이 되었다. 그

리고 증반소와 전사청은 그대로 존치되었지만 확장·중

건되었다. 재실과 제관소, 수복청, 중대문은 1703년의

창건 때는 없었으나 1874년의 중건 때 신설되었다. 7

칸의 고직청은 유일하게 1865년의 훼철 때 남겨졌다가

수즙(修葺) 과정을 거쳐 그대로 복원되었다. 장원(墻

35)『만기요람』(1808)에 따르면 營造尺 5尺를 量船尺 1把로 규정하

기 때문에 미터법으로 1파는 약 156.1cm이다. 이를 환산하면

172×156.1=26849.2cm이므로 담장의 길이는 약 268.5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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垣)의 경우에 화양동지에 수록된 만동묘 도판에서 확

인되므로, 옛 것을 그대로 고쳐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명
1703년 1874년

비고
존치 칸수 존치 칸수

廟宇 ○ 5 ○ 10 廈屋

內三門 ○ 3 ○ 5 星拱門

外三門 ○ 3 ○ 6
進德門·

陽秋門

蒸飯所 ○ 3 ○ 4
神廚·蒸飯廳

·有司房

典祀廳 ○ 3 ○ 4

齋室 × - ○ 6

祭官所 × - ○ 6

守僕廳 × - ○ 4.5

庫直廳 ○ 7 ○ 7 庫廒

中大門 × - ○ 1

墻垣 ○ ○

표 3. 1703년과 1874년 만동묘 시설간의 비교

이와 같이 1874년의 중건을 통해 만동묘는 초창기보

다 더 크게 확장되었음을 <표 3>의 비교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일반적인 능원(陵園)이나

서원(書院) 등의 제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복청과 같

은 시설들이 추가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표 4>는 충청감영계록에 수록된 감동인질(監董人

秩)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의 주요 인력을 살펴보면

도감동(都監董)은 전참봉(前參奉) 조병정(趙秉定)이었

고 도간역(都看役)은 출신(出身) 윤원구(尹元求) 그리

고 패장(牌將)은 출신(出身) 최명익(崔明翼)이었다.

직역 성명 관직 성명 관직

都監董 趙秉定 前參奉

監董 盧翼東 出身 閔泳曾 出身

孫亮文 出身 金明熙 前檢書

趙咸熙 出身 崔碩民 閑良

都看役 尹元求 出身

看役 李圭錫 前僉知 金學永 前別提

徐錫萬 出身 李在夏 閑良

邊仁奎 閑良 趙和鎔 閑良

金儒逵 前衛將

牌將 崔明翼 出身 李斗演 出身

郭林澤 閑良 金汶鍾 閑良

표 4. 감동인질 내역

중건 공사의 도감동이었던 조병정(趙秉定)은 한산

(韓山)에 거주하던 사족(士族)으로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했고 음직으로 전옥서참봉(典獄署參奉)을 지낸 인

물이었다.36) 그리고 감동은 총 6인이었는데 이중 김명

36) 趙秉定의 본관은 楊州이며 趙直淳의 아들로 1815년에 출생했다.

1864년 增廣試에 급제하여 甲子增廣司馬榜目에 인적사항이 남았다.

희(金明熙)는 규장각검서관(奎章閣檢書官)을 지낸 인물

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현직(現職)을 갖지 못한 출신과

한량이었다. 그러나 중건 공사 이후 논공행상에 따라

노익동(盧翼東)37)과 민영증(閔泳曾)38), 조함희(趙咸

煕)39)는 모두 오위장(五衛將)이 되었고 손양문(孫亮

文)40)은 가덕첨사(加德僉使)의 직책을 받았다.

도간역(都看役)은 출신 윤원구(尹元求)였고 간역은

총 7인이었는데 이중 김유규(金儒逵)는 경희궁위장(慶

熙宮衛將)을 지낸 인물이었다. 간역 중에는 훗날 논공

행상에 따라 현직을 받은 이가 나타났는데 전첨지 이

규석(李圭錫)41)은 오위장(五衛將), 출신 이재하(李在

夏)42)는 순창원수봉관(順昌園守奉官), 한량 조화용(趙

和鎔)43)은 서천첨사(舒川僉使)가 되었다.

그리고 패장(牌將)은 총 4인이었는데 출신 최명익

(崔明翼)은 고종 10년(1873)에 시행된 각도군기공해수

선(各道軍器公廨修繕)에서 전라감영(全羅監營)의 간역

(看役)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전력(前歷)을44) 갖

고 있었는데 중건 공사 이후 노고를 인정받아 오위장

이 되었다.45) 그리고 한량 김문종(金汶鍾)46)도 훗날 현

직으로 창덕장(昌德將)에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감동인질을 통해 파악되는 점은 도감동의

경우에 지역 유지였던 사족을 임명했으며, 공사실무를

담당했던 감동과 간역, 패장의 직책은 무과(武科) 출신

들이 맡아서 공사 준공 이후 논공행상에 따라 현직(現

職)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비록 공역이 충청감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논공

행상을 통해 출신과 한량에 불과했던 실무를 맡았던

공역종사자들은 논공행상에 따라 현직으로 나갈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4. 중건 공사 이후 변화 추이

37)『승정원일기』 2804책(1874) 8월 4일 기사

38)『승정원일기』 2805책(1874) 9월 4일 기사

39)『승정원일기』 2826책(1876) 윤5월 22일 기사

40)『승정원일기』 2851책(1878) 6월 20일 기사

41)『승정원일기』 2834책(1877) 1월 9일 기사

42)『승정원일기』 2872책(1880) 2월 11일 기사

43)『승정원일기』 2817책(1875) 9월 30일 기사

44)『승정원일기』 2794책(1873) 10월 30일 기사

45)『승정원일기』 2913책(1883) 6월 25일 기사

46)『승정원일기』 2821책(1876) 1월 3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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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제강점기 만동묘의 모습 (경향신문, 1964년 기사)

4-1. 일제에 의한 사전(祀典) 기능의 상실

고종에 의해 만동묘가 중건된 이후 모든 의례는 철

저히 대보단의 그것과 동일하게 변모했다. 제사를 지

내는 횟수와 시기 그리고 행사집행관(行事執事官)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에서 관여했다.47) 이는

과거 만동묘의 운영 행태와는 확연히 달랐는데, 건물

의 배치 과정에서부터 의례의 세부사항까지 사림 주도

의 옛 모습에서 조정 주도의 공간으로 철저히 바꾸려

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즉 사림 세력의 전형적인 공간

이었던 만동묘는 중건 이후 왕실 사전(祀典)의 하나로

서 철저히 조정에 예속되었던 것이다.

중건 이후 만동묘는 왕실 사전의 하나로서 사림세력

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았다. 중건 이후 만동묘는 재정

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내 수령들의 관리 하에 있

었다. 고종 30년(1893) 사림은 사적으로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만동묘의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각도 유생

들의 합동 상소를 통해 과거처럼 사림이 만동묘를 운

영하게 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48) 그러나 이러한 요구

는 화양서원의 복설 요청과 함께 철저히 무시되었다.

왕실 사전의 하나로 종속된 만동묘는 1896년 원구단

(圜丘壇)의 건립과 대한제국의 선포에 앞서 일체의 제

사규정이 정리될 때 대보단은 대사(大祀)로 분류된데

반해 소사(小祀)로서 충청도가 관장하는 제사로 분류

되었다.49) 그리고 1908년 통감부에 의해 향사이정(享

祀釐正)의 명목으로 제사 제도가 개정될 때 만동묘는

폐지되었으며 그 관리권은 해당 지역 관청에 이양되었

다.50) 이로서 중건된 만동묘는 왕실 사전으로 그 기능

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중건 이후 만동묘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촬영되었다

는 사진으로 확인되며 <그림 2>는 1964년의 경향신

문 지면에 실린 것으로51) 정면을 배경으로 외대문에

‘양추문’이란 고종의 친필 현판이 보인다.

통감부에 의한 사전의 폐지 이후에도 만동묘의 건물

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현재 국립청주박물

47)『고종실록』 11권(1974), 9월 17일 기사

과거 만동묘는 대보단의 1회 제사(늦봄)와 달리 늦봄과 늦가을 2회

에 걸쳐 지냈다. 그러나 중건 이후 왕조의 祀典이 됨에 따라 늦가을

한 차례로 변경되었다. 또한 과거 사림에 의해 주도되던 제관의 선

정과 의례에 있어 도내 수령을 제관으로 差送하고, 服色은 祭服으로

하며 축식은 前前大提學이 작성하는 것으로 정례화 되었다.

48)『승정원일기』 3032책(1893) 3월 10일 기사

49)『고종실록』 34권(1896) 8월 14일 기사

50)『宮內府來文』88권, 照會 享祀釐正裁可案件(1908년 9월 24일)

51)《경향신문》 1964년 5월 7일 3면

大院君이 철폐했던 것을 高宗이 다시 세운 萬東廟, 그러나 日帝가

抗日思想의 溫床이라고 철폐했다.

관에 소장된 중수기(重修記)를 통해 살필 수 있는데

1913년 유림이 중심이 되어 만동묘를 중수하고 이를

현판(懸板) 형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52) 비록 통감부

에 의해 왕실 사전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지역사회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일제의 탄압에 따른 철폐과정

만동묘의 존치가 민족의식의 유발로 이어진다고 여

긴 일제(日帝)에 의해서 각종 사회적 규제를 통해 철

폐의 빌미가 갖추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일제

에 의한 만동묘 탄압에 호응한 조선인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1920년대 말부터 문명개화론자(文明開化論者)

로 자처하던 사회진화론의 신봉자는 잡지 기고를 통해

만동묘의 정체성과 중국 사대주의자(事大主義者)로 송

시열을 비난하면서 만동묘의 존립 자체를 비웃었다.53)

그러더니 이후 열렬한 내선일체론자(內鮮一體論者)로

변신하면서 한학(漢學)을 중국 유교문명으로 규정하며

조선인을 사대주의와 존주주의로 몰아간 원흉으로 간

주하였고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에 의한 향교재산 몰수

를 대영단(大英斷)이라 하며 치켜세웠다.54)

1920년대 말부터 만동묘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각종

사찰과 검열을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경성지방법

원 검사국(檢査局) 문서에는 출판물 검열과 관련하여

‘차압삭제(差押削除) 및 불허가출판물(不許可出版物)’로

서 만동묘지(萬東廟誌)를 꼽았다.55) 일제의 입장에서

52) 萬東廟重修記…癸丑八月下澣光山人金永昌謹記安敎喆謹書

53) 金振九, 『개벽』제72호(1926년 8월 1일), 六年만에 본 나의 故

國, 東京 金墨君에게

(중략)… 다시 華陽洞 萬東廟를 끌어냇다. 明末 兩皇帝의 祠堂을 뫼

서 노코 自家努力擁護의 기구로 또 事大思想의 보급을 企圖하는 그

네의 심리를 해부햇다. …(생략)

54) 金振九의 활동과 관련하여 김태웅의 연구(「일제강점기 金振九

의 활동과 內鮮一體論」, 『歷史硏究』 13, 2003)가 참조된다.

55)『朝鮮出版警察月報』 第2號(1928년 10월 19일), 「出版警察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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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에 기록된 임진왜란에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 신

종의 행위는 매우 불경하게 보았고, 설립 정신으로 의

리와 정도를 내세우는 점이 향후 민족의식의 유발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일제의 탄압은 1937년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탄

압의 첫 과정은 만동묘의 제향에 참여한 유생(儒生)에

대해 단발(斷髮)로서 단죄하면서 시작되었다.56) 한말

단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통 복식과 의관을 고수 하면서

제향에 참가한 유생들을 범죄자로 몰아 석방의 조건으

로 단발 시행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해 기세

를 꺾은 것이다. 그리고 만동묘의 제단(祭壇)을 해체시

키고 계(契)를 해산한 후 그 돈을 국방헌금으로 귀속

시키면서 유생을 ‘미몽(迷夢)에서 깨어난 신민(臣民)’으

로 표현해 그들을 갱생시켰다고 홍보하였다.57)

민족의식을 유발한다는 빌미로 시작된 일제의 탄압

은 만동묘 제전집행 관계자들을 구속·취조한 후 제구

(祭具)와 신위(神位)를 소각했고 재산의 헌납으로 귀결

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는 1918년 6월 이후부터 만동묘의 제사와 묘옥(廟屋)

의 수리를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 10

월 16일 오후 11시 50분경 유생 15인이 비밀리 만동묘

에 들어가 제전(祭典)을 집행하려 했으므로 그 죄를

물어 화양계(華陽契)를 해산시켰고 그 소속 재산 300

냥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처분했던 것이다.58)

중건된 만동묘는 1942년 일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철

거되었다. 보관되던 위패와 제구 등이 모조리 제거되

었고 건물은 해체되었으며, 철거된 부재(部材) 일부는

괴산경찰서 청천면 주재소(駐在所)의 건축자재로 사용

되었다. 그리고 만동묘의 묘정비(廟庭碑)까지 철정(鐵

釘)으로 글자를 읽지 못하게 쪼아서 묻어버려 만동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려했다. 이처럼 중건된 지 68년

만에 만동묘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다시 훼철되면

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 결론

況」, 差押 削除 및 不許可 出版物 記事要旨 -『萬東廟誌』

56)《朝鮮民報》 1937년 12월 12일 기사

署長の懇篤な訓話で頑迷な儒生も悟る斷髮して誓約書提出 - 萬東廟

祭祀事件

57)《京城日報》 1937년 12월 14일 기사

迷夢から醒めた儒生皇國臣民としてあつぱれ更生 - 萬東廟の祭壇を

取壞し契を解散して國防獻金

58)『治安狀況(昭和12年)』 第26報∼第43報, 「警戒事項」(1937년 12

월 17일), 萬東廟ノ秘密祭典執行事件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1874년의 만동묘 중건

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를 중건 공사의 배경과 목적,

공사내역과 훼철과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동묘 중건은 고종의 친정(親政)에 있어서 유

교주의 군주의 이상 실현 일환으로 의리와 정도의 구

현이라는 존주대의의 시대상을 반영했던 영건사업이었

다. 이는 왕권 강화를 포석으로 종묘와 대보단과 더불

어 노론으로 대변하는 신권을 제압하고 왕실의 권위를

표출시켜 정국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와 동시에 군주의 위엄은 사림의 충성을 기대하면서

만동묘의 중건에 대한 기여로 구현되었다.

둘째, 중건 공사의 과정에서 기획과 재원은 철저히

국가주도로 마련되었고 공사 조직과 시행까지 충청감

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사림이

주도했던 창건 공사에 비해 국가가 주도하면서 만동묘

의 성격을 변모시키는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건 이후 왕실 사전의 하나로 운영되었으나

통감부에 의해 폐지되면서 위상은 변질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각종 사찰과 검열, 그리고 사회적 규제로

철폐의 빌미가 만들어질 때 민족의식을 유발한다는 명

목 하에 각종 탄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철거되었다.

특히 일제에 의해 건물이 해체되고 주재소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수모까지 겪게 됨은 위상과 존재 의의를 밝

히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사료 속에 묻혀 있던 만동묘의 중건 공사를

사료간의 비교·고찰로 밝힘으로써 당시 고종의 영건사업

기획을 계기로 변화된 사회상을 이해하고, 동시에 충청감

영계록에 기록된 공사내역을 통해 역사적 배경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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